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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

올해 추석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(기관별 조사 결과)

❍ [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※] △전통시장…22만 3천 원 

~ 22만 5천 원, △대형유통업체…31만 6천 원 ~ 32만 9천 원

※ 총3회(8.24./8.31./9.7.)에 걸쳐 전국 17개 지역 41개소(전통시장 16, 대형유통업체
25) 대상,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품목 구입비용 조사

❍ [한국물가정보,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※] △전통시장…25만 3천 원, △할인마트 

31만 3천 원, 추석에 가장 큰 가격 상승 폭을 보인 품목은 과일과 채소

※ 서울 경동시장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사과, 배, 대추, 쇠고기, 돼지고기, 조기 등 35개
품목 대상으로 조사

❍ [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, 추석 차례상 비용※] △전통시장…20만 원 

△대형마트…26만 2천 원, 폭염 등으로 채소(배추, 무), 과일 등 가격 상승

※ 서울 시내 90개 시장과 유통업체(백화점 12곳, 대형마트 24, 기업형 슈퍼마켓 18, 일반
슈퍼마켓 19, 전통시장 17) 대상 4인 기준 추석 제수용품 24개 가격 조사

❍ [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, 추석 차례상 비용※] △전통시장…27만 7천 원, △대형마트…

35만 4천 원, △가락몰…25만 5천 원

※ 서울 시내 25개구 주요 소매처 61곳(전통시장 50, 대형마트 10, 가락몰 36)에서 36개 추석
성수품구매비용조사

❍ [직장인 추석 경비] 추석 지출 예상액 조사 결과, △평생교육기업 휴넷…52만 6천 원, 

△잡코리아·알바몬…40만 3천 원

<한국농촌경제연구원, 농정포커스, 2016.09.01.

“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․출하  및 가격 전망”>

※ 추석 명절음식 구입행태 파악 (조사 대상)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가구(주부)패널 600명
(조사 기간) 8.23.~24. 설문조사

∙ (추석 명절음식 예상 지출비용) 30만 원대(38.5%) ＞ 20만 원대(37.8%) ＞ 40만 원대(10.0%) 순

∙ (추석 명절음식 구입의향 장소) 재래시장(36.3%) ＞ 대형마트(34.9%) ＞ 인근 상가(13.2%) ＞ 농협
하나로마트(8.8%) ＞ 산지직거래(2.3%) ＞ 온라인쇼핑몰(2.2%) 순

∙ (추석 선물용으로는 과일을 가장 선호) 사과(41.5%) ＞ 배(21.9%) ＞ 사과․배 혼합(20.6%) ＞ 포도(8.6%) 

＞ 복숭아(5.2%) 순

자료: KBS․SBS․YTN(2016.09.06.), 연합뉴스(2016.09.07.), 농수축산신문‧매일경제 TV․연합뉴스 TV(2016.09.08.), 
KBS․SBS․YTN․NEWSIS․농축유통신문․아주경제‧조선일보(2016.09.09.)

참고: aT 보도자료_「추석 차례상 비용 22만 5천 원 선」(2016.09.0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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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대통령, 한·아세안 FTA 추가자유화, RCEP 협상 가속화해야

❍ [박대통령, 아세안+3(한중일)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참석 위해 라오스 방문, 

9.7.~11.] 현지 비엔티안 타임스 서면 인터뷰(9.6.) 통해, △한·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

협상과 RCEP(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) 협상 더욱 가속화 강조, △라오스와의 

경제협력 강화※ 주문

※ 농기계와 식품가공,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 등 라오스의 유망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
확대 강화할 필요성 강조

자료: 문화일보(2016.09.06.), 매일경제‧머니투데이‧동아일보‧연합뉴스‧파이낸셜뉴스(2016.09.07.)

우리나라 인구 사상 처음으로 5,000만 명 돌파, 저출산·고령화 가속

❍ [통계청,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발표, 9.7.] 총인구 5,107만 명, 1인 

가구 비율(27.2%) 가장 높아 대표 가구 형태로 등장, 중위연령 처음 40대※ 진입, 

전남 노인 인구 비율(20%)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

※ 일본(46.5세) ＞독일(46.5) ＞영국(43.4) ＞한국(41.2) ＞미국(37.8) ＞중국(36.8) ＞인도(27.3)
※ 한국 중위연령: (2005년) 32세 → (2010) 35 → (2015) 41.2

자료: KBS‧MBC‧SBS‧YTN(2016.09.07.), 경향신문‧국민일보‧동아일보‧서울경제‧아시아경제‧연합뉴스‧조선
일보‧중앙일보‧한겨례‧헤럴드경제(2016.09.08.)

참고: 통계청 보도자료_「2015 인구주택총조사_전수부문: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」(2016.09.07.)

2015년산 노지포도, 시설오이가 최고 소득

❍ [농진청, 2015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, 9.6.] 2015년산 주요 57작목에 

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결과※ 노지재배의 경우 포도, 시설재배의 경우 오이

(촉성)가 가장 높은 소득

※ 고구마, 오이, 사과, 장미 등 57개 작목 4,323농가 대상으로 생산량, 농가수취가격과
종자·종묘비 등 투입비용 조사 분석

- (노지재배, 10a당 소득) 포도(3.59백만 원) ＞ 사과(3.58), ＞ 오미자(3.41) ＞ 복숭아(3.40) 

＞ 생강(3.3) 순

- (시설재배, 10a당 소득) 오이(촉성) (15.1백만 원) ＞ 파프리카(14.1) ＞ 토마토(촉성)(13.0) 

＞ 감귤(12.8) ＞ 가지(12.4) 순

∙ (2014년산 대비 소득 증가한 작목, 34개) 대파(59.5%), 봄감자(46.7%), 시금치(노지)(26.5%) 등

∙ (2014년산 대비 소득 감소한 작목, 23개) 부추(노지)(-36.2%), 쌀보리(-28.1%), 녹차(-27.2%) 등

<소득 하위 20% 대비 하위 20% 농가 소득비율 10배 이상 작목>

∙ (노지) 양배추(25.1배), 당근(16.1배), 가을무(12.5배), 가을배추(11.2배)

∙ (시설) 시설고추(14.5배), 시설부추(13.0배), 시설상추(12.0배), 느타리버섯(10.9배)

자료: 서울신문‧중앙일보‧파이낸셜뉴스(2016.09.06.), 농촌여성신문‧한국농어민신문‧한국농업신문(2016.09.09.)

참고: 농촌진흥청 보도자료_「2015년산 포도(노지)‧사과‧오이(촉성)‧파프리카 소득 높아」(2016.09.06.)

⎗ 농정이슈

- 3 -

빛 공해·통풍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배상기준 마련

❍ [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빛 공해, 통풍 방해 따른 농작물 배상기준 시행, 9.8.~] 

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, 

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 가능

- (빛 공해로 인한 배상 산정방법) 야간 조도※별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율과 가치

하락률 기준으로 산출

※ 단위면적이단위시간에받는빛의양. 어떤면에투사되는광속을면의면적으로나눈것을말함

- (통풍 공해로 인한 배상 산정방법) 통풍방해로 인한 온도 저하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

가치하락률 기준으로 산출

<예시>

∙ 빛 공해…조도가 20 lx일 때,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‘들깨’ 98% 수확량 감소, 빛의 영향을 적게 
받는 ‘벼’ 21% 수확량 감소, 약 4.6배 차이

∙ 통풍 공해…‘사과’는 개화기 전․후, 유과기(2~5월), 수확기(11월)에 최대 허용온도 0℃ 및 휴면기
(12, 1, 2월)에 최대 허용온도 -20℃ 아래로 내려갈 때 최대 45.1% 수확량 감소

자료: NEWSIS‧동아일보‧서울신문‧아시아경제‧아주경제‧연합뉴스(2016.09.09.)

참고: 환경부 보도자료_「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」(2016.09.08.)

산림청, 귀산촌 창업자금 신설·지원

❍ [산림청, 귀산촌인 창업자금 신설·지원, 9.7.]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안정적

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확대, 사유림경영 

활성화, 관할 산림조합 통해 신청접수

※ (지원대상) ‘귀촌한지5년이내임업인’이거나 ‘산림분야교육을40시간이상이수하고2년이내
귀산촌예정인자’로융자한도는 1인당 3억원(금리 2.0% 융자기간 15년(거치 5년·상환 10년))

※ (지원분야)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산림복지서비스 분야

자료: news1․NEWSIS․서울경제․파이낸셜뉴스․한국경제(2016.09.09.)

참고: 산림청 보도자료_「산림청, 귀산촌 희망자 조기정착 돕는다」(2016.09.08.)

정원산업, 2020년까지 1조 6,000억 규모로 육성

❍ [산림청, ‘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(2016∼2020년)’ 발표, 9.7.] .2020년까지 

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,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 가동

되고,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

- (주요 내용) ‘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와 산업 실현’을 비전으로 △정원 

인프라 구축, △정원문화·교육 확산 및 관광 자원화, △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시장 

활성화, △한국정원의 세계화, △연구개발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, △정원법령 개정

자료: news1․서울경제․아시아투데이․파이낸셜뉴스․한국경제․헤럴드경제(2016.09.08.)

참고: 산림청 보도자료_「정원산업, 2020년까지 1조 6000억 규모로 육성」(2016.09.0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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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브리핑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(안)

자료 : 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·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(2016.09.05.)

개요

❍ [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 발표, 9.5.]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

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관계부처 합동,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

위한 “2017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”에 대해 공동발표

- (민생안정 분야) ①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 강화, ②생애주기․수혜

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, ③복지․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

중점 두어 예산 편성

❙재정지원 방향❙

저
출
산

극
복

결혼 임신·출산

￭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
 - 신혼부부·청년 행복주택 확대
 -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

￭ 난임시술비 지원￭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

돌봄·교육 일·가정양립

￭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￭ 아이돌봄 종일제 지원연령 상향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‧단가 상향￭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

￭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인상￭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￭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

생애주기·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

￭ (아동·청소년)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￭ (중장년) 의료·주거비 부담완화 및 평생교육 확대￭ (노인)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돌봄강화

￭ (저소득층) 개별급여 인상￭ (장애인) 소득보장 및 활동지원 확대￭ (여성․가족) 취업지원 및 폭력예방￭ (농어민) 소득·경영안정

복지·의료 사각지대 해소

￭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￭ 감염병, 금연, 정신건강 등 국민 기초건강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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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기대효과❙
구    분 2016년 2017년

행복주택 3.8만 호 4.8만 호

난임지원 대상 월소득 583만 원 이하 전 계층

한부모가정 양육비 만 12세 미만, 월 10만 원 만 13세 미만, 월 12만 원

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(단독) 3억한도, 80% (공동) 6억한도, 80% (단독) 4억한도, 90% (공동) 8억한도, 90%

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만1세 이하 영아종일제 만2세 이하

학교 밖 청소년 지원 5만 명 6만 명

노인일자리 387천 개 437천 개

생계급여 (4인가구) 127만 원/월 134만 원/월

농어업재해보험 품목 90개(누적) 96개(누적)

읍면동 허브화 700개 2,100개

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(농업인)

❍ [농업인] 소득·경영 안정,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

개선 등 지원으로 삶의 질 제고

- 한·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

※ 밭고정: 40만 원/ha → 45 / 조건불리: 농지 50만 원/ha, 초지 25 → 55, 30

-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보험(2,869억 원 → 2,870) 대상품목을 

확대하고,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(498억 원 → 663) 확대

※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: (품목) 66개 → 69, (종합위험보장 전환) 4개 → 5

-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(누계 기준 15개소 → 35),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

대체 구입 지원(신규, 25억 원) 등으로 조직화·기계화 촉진

-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(6개소)의 농업인 

진료 서비스 확충(18억 원 → 29),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확대(1,380억 원 → 1,545)

-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·문화·관광·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

행복생활권사업 확대(1,380억 원 → 1,545)

※ 인접 시 군간 연계협력사업 30개소 및 새뜰마을사업 35개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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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

자료: 통계청(2016.09.07.)

개요

❍ [통계청,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(등록센서스 방식※ 집계결과) 발표, 9.7.] 

2015.11.1. 0시 현재 기준, 13개 기관과 400여 대학의 주민등록부, 외국인등록부, 

건축물대장, 주택공시가격자료, 학적부 등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연계 및 

보완한 후 집계

※ (등록센서스 방식)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
※ (전통적 방식)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
※ (행정자료) 주민등록부, 건축물대장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

주요 내용

❍ [총 인구] 51,069천 명, 2010년 대비 2.7%↑

❙총 인구 및 증감률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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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성별) 남자 2,561만 명, 여자 2,546만 명, 2010년 대비 남자 2.7%↑, 여자 2.8%↑

- (인구밀도) 509명/㎢, 2010년 대비 12명↑

- (수도권 인구) 2,527만 명, 전체 인구의 49.5% 차지, 2010년 대비 0.3%p↑

- (시도별) 경기도(24.4%) ＞ 서울(19.4%) ＞ 부산(6.8%) ＞ 경남(6.5%) 순

- (연령별 인구구조(내국인)) 40, 5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, 유소년인구(691만 명) 

감소하고 고령인구(657만 명)가 증가함에 따라 항아리 인구피라미드 형태

※ 노령화지수(0-14세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)은 2010년 68.0보다 95.1로 증가

- (중위연령) 41.2세로 40대 진입,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% 넘어 고령화 

사회에 진입, 전남 고령인구 비율 21.1%로 초고령사회 진입

- (외국인) 136만 명(총인구의 2.7%), (중국계 국적 외국인) 70만 명(51.6%)

- (성씨 순위) 김(金) ＞ 이(李) ＞ 박(朴) ＞ 최(崔) ＞ 정(鄭) 순

❍ [총 가구] 1,956만 가구, 수도권에 48.7% 분포, 2010년 대비 8.9%↑

- (평균 가구원수) 2.53명, 2010년 대비 0.15명↓

- (1인 가구 비율) 27.2%, 2015년 가장 주된 가구유형, 2010년 대비 3.3%p↑

- (다문화가구) 30만 가구, 가구원은 89만 명※으로 총 인구의 1.7%

※ 내국인(출생) 56만 명, 결혼이민자 14만 명, 귀화자 15만 명, 기타 외국인 3만 명

※ (국적별) 결혼이민자는 베트남(4만 명, 26.9%)이 가장 많고, 귀화자의 이전국적은
중국(한국계)(7.4만 명, 49.8%)이 가장 많음

- (가구주의 중위연령) 50.8세, 2010년 대비 2.5세↑

- (여성 가구주 비율) 565만 명(29.6%)으로 증가 추세

- (일반가구 중 주택유형별 거주 가구 비율) 아파트 48.1%, 단독주택 35.3%

❍ [주택] 1,637만 호, 2010년 대비 11.0%↑

- (인구 1천 명당 주택 수※) 320.5호, 2010년 대비 23.8호↑

※ 미국 419.4호(2015년 기준), 영국 434.6호(2014년 기준), 일본 476.3호(2013년 기준)

-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.9%, 공동주택 비중은 74.5%

- 총 주택 중 30년 이상된 주택은 267만 호(16.3%), 20년 이상된 주택은 716만 호(43.8%)

- (빈집비율) 세종(20.3%)이 가장 높고, 서울(2.8%)이 가장 낮음

- (빈집 중 30년 이상된 주택비율) 전남(49.0%)이 높고, 세종(3.9%)이 가장 낮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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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인구주택총조사 주요 자료❙
(단위: 천 명, %, %p)

구   분
2005년T 2010년T 증감 증감률 2010년R 2015년R 증감 증감률

A B B-A B/A C D D-C D/C

        계
47,279 48,580 1,301 2.8 49,711 51,069 1,359 2.7

- - - - - - - -　

인구

남  자
23,624 24,167 543 2.3 24,947 25,609 661 2.7

(50.0) (49.7) (-0.3) - (50.2) (50.1) (0.0) -　

여  자
23,655 24,413 758 3.2 24,763 25,461 697 2.8

(50.0) (50.3) (0.3) - (49.8) (49.9) (0.0) -　

내국인
47,041 47,991 949 2.0 48,748 49,706 958 2.0

(99.5) (98.8) (-0.7) - (98.1) (97.3) (-0.7) -　

외국인
238 590 352 148.2 963 1,364 401 41.6

(0.5) (1.2) (0.7) - (1.9) (2.7) (0.7) -　

내국인 계
47,041 47,991 949 2.0 48,748 49,706 958 2.0
(100.0) (100.0) - - (100.0) (100.0) - -　

0 - 14세
8,986 7,787 -1,199 -13.3 7,880 6,907 -974 -12.4
(19.1) (16.2) (-2.9) - (16.2) (13.9) (-2.3) -　

15 - 64세
33,690 34,779 1,089 3.2 35,507 36,230 723 2.0

(71.6) (72.5)  (0.9) - (72.8) (72.9) (0.0) -　

65세 이상
4,365 5,425 1,059 24.3 5,360 6,569 1,209 22.5

(9.3) (11.3) (2.0) - (11.0) (13.2) (2.2) -　

가구

계 15,988 17,574 1,586 9.9 17,964 19,561 1,597 8.9

일반가구
15,887 17,339 1,452 9.1 17,656 19,111 1,455 8.2
(99.4) (98.7) (-0.7) - (98.3) (97.7) (-0.6) -

집단가구
17 21 4 25.2 17 16 -0 -1.6

(0.1) (0.1) (0.0) - (0.1) (0.1) (0.0) -

외국인가구
85 214 129 152.9 291 433 142 48.6

(0.5) (1.2) (0.7) - (1.6) (2.2) (0.6) -

주택

계 13,223 14,677 1,455 11.0 14,748 16,367 1,619 11.0

단독주택
4,264 4,089 -174 -4.1 4,043 3,974 -69 -1.7

(32.2) (27.9) (-4.4) 　- (27.4) (24.3) (-3.1) -

아파트
6,963 8,576 1,613 23.2 8,544 9,806 1,262 14.8

(52.7) (58.4) (5.8) 　- (57.9) (59.9) (2.0) -

연립/다세대
1,788 1,851 63 3.5 1,945 2,383 438 22.5

(13.5) (12.6) (-0.9) 　- (13.2) (14.6) (1.4) -

비거주용
209 161 -47 -22.7 215 204 -12 -5.5

(1.6) (1.1) (-0.5) 　- (1.5) (1.2) (-0.2) -

< 주요 지표 >
• 인구밀도(명/㎢) 474 486 12 - 497 509 12 -

• 성비 99.5 98.7 -0.8 - 100.2 99.7 -0.5 -
• 노령화지수 48.6 69.7 21.1 - 68 95.1 27.1 -

• 평균 가구원수 2.88 2.69 -0.2 - 2.68 2.53 -0.2 -

• 여성가구주 비율 21.9 25.9 4.0 - 26.6 29.6 3 -

※ 성비와 노령화지수는 내국인 인구 기준임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․ 정리한 것입니다. 

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
